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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iolent experience and resilience on burn-
out i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60 EMTs working in fire stations 
(safety center and local center) located in U, B, and D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
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 test post-hoc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20.0. Results: The number of EMTs getting into ambulanc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iolent experience, resilience, and burnout. Position of EMTs was significantly asso-
ciated with both resilience and burnout.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bscales of durability and opti-
mism in 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urnout after controll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improving durability and optimism in resilience was important to cope with 
experience of violence and to prevent burnout in E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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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19구급대원은 부상자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조 및 응급처치 하고, 동시에 의료지도요청과 상

담, 신속한 병원 이송업무까지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 전 단계

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진을 의미한다. 119구급

대원들은 24시간 출동대기라는 항상 긴장된 상황의 업무환경 

때문에 종종 인간의 신체적 ․ 정신적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

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소진을 경험하게 하고, 이들의 소진 상태는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및 직무만족을 약화시켜 효과적인 역할 수

행을 저해하고, 직업적 자기성취감의 박탈과 불만이 증가하여 

이직의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Kim, E. J., 2002).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119구급대원은 다양한 응

급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대부

분은 갑작스런 응급상황으로 인해 흥분된 상태이거나, 음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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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Lee, 2013). 이

런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구급서비스에 만족하지 못 할 경

우 그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게 한다(Yun, 2004).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경험하는 폭력은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7).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무 지역, 현 근

무부서 희망여부와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났고(Park & Choi, 

2016), 119구급대원과 병원 내 근무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응급

실 간호사의 소진 관련요인은 언어적 폭력, 직무만족, 폭력예

방 프로그램, 근무형태, 학력으로 나타났다(Jung, 2013). 이와 

같이, 폭력경험과 소진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119구급대원 혹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경험에 관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경험은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주어 심리적인 위축과 두려움, 공포와 불안 및 수

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력 관련 꿈을 꾸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

스 증후군과 관련되거나(Park, 2017), 대인관계의 변화가 발생

하는 등(Sung, 2008), 소진경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Park & Choi, 2016). 그러나 폭력을 경험한 모

든 간호사가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극

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Park & Choi, 2016). 그러한 극복

력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이 탄력성이다. 탄력성

(Resilience)란 상황적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절한 자아

통제를 통해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으로서, 삶의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lock & Kremen, 1996).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작은 

불행에도 쉽게 상처를 입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 쉽게 영향

을 받는다(Kim, 2011).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진에 가장 큰 관련성을 보인 요인이 탄력성으로 나타났고

(Lee, 2016),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Oh, & Park, 2011). 국외 연구

에서는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탄력성 증진 프

로그램을 적용한 후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Sood, Prasad, Schroeder, & Varkey, 2011). 

이처럼 탄력성은 업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과중한 직

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해 기능과 적응을 촉진하도

록 한다(Tusaie & Dyer, 2004).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

로 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며, 지금까지

는 업무 특성이 유사한 임상간호사, 전담간호사, 수술실간호사

를 대상으로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연구결과는 

탄력성이 낮을수록 소진을 심하게 경험하고 역할 갈등이 심하

며(Lee, 2016),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Ha, 

Hwang, & Kang, 2017).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119구급대원의 폭력 경험과 소진간

의 관계와 임상간호사의 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

행연구에서 발전하여,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관련된 잠재적 

요인으로서 폭력경험과 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탄력성이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의 정도를 파악한

다.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 탄력성, 소

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폭력경험과 탄력성이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U, B, D 시 소재 소방서(안전센터 및 지

역대)에서 현재 구급활동 중에 있으며, 6개월 이상 된 구급대원 

중에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

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효

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산출된 표본

의 크기는 160명이었다.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총 16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92%를 보였으

며,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한 160

부가 최종 연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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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폭력경험

Yun (2004)이 개발한 도구를 Jang (2015)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6개 문항이며, 언어적 폭력 4개 문항, 신체적 

위협 5개 문항, 신체적 폭력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빈

도는 지난 6개월 이내 경험한 폭력을 각 유형별 항목마다 기재하

도록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폭력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Jang (2015)의 응

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였다.

2) 탄력성

미국의 Connor와 Davidsion (2003)이 개발한 Connor-Da-

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Baek, Lee, Joo, Lee와 

Choi (2010)이 번안한 한국형 탄력성 도구(K-CD-RISC)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5개 문항으로 강인성, 지속성/내구

력, 낙관주의, 지지, 영성의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aek, 

Lee, Joo, Lee와 Choi (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다.

3) 소진 

Figley (1995)가 개발하고 Stamm (2009)이 수정 ․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

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version 5) 측정도구

를 Bae와 Lee (2015)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

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매우 자주 그렇

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ae와 Lee (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67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

인(승인번호: 2017-0032)을 받았다. 본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U, B, D 시 소재 

소방서(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 근무 중인 구급대원으로 선

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

지 배부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익명성의 보장

과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의 동의 및 거부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은 빈도와 백분율, 폭력

경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

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폭력

경험, 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단변량분석에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던 교란

변수인 직위와 응급차 탑승인원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 남성 93.1%, 30대 79.4%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혼여부는 미혼 48.1%와 기혼자 

51.9%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학력은 대졸 93.1%로 90% 이상

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73.1%로서 

대부분이었다. U 시 80.6%, B 시13.1%, D 시 6.3%로 세 지역

의 근무자로 구성되었고, 2~5년 경력자가 66.2%로서 가장 많

았다. 

직급은 소방사 63.8%와 소방교 31.2%가 전체의 95%의 대

다수를 차지하여 현장 활동대원 중심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격증 유형은 48.1%가 간호사였고, 그 다음은 

2급 응급 구조사29.4%, 1급 응급 구조사 22.5%의 순이었다. 월

평균 임금은 3백만 원~3백5십만원 56.2%로 가장 많았다. 구급

차 탑승인원은 2명 유자격자 구급대원 & 기관원 43.8%와 3명 

유자격자 구급대원 2명 & 기관원이 36.2%로서 대부분이었다. 

폭력경험은 언어적 폭력 1.4점, 신체적 위협 1.1점, 신체적 

폭력 0.5점의 순으로 측정되었다. 탄력성에서, 강인성은 3.6점, 

지속성 3.8점, 낙관주의 3.6점, 지지 3.9점, 영성 3.0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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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Gender Male
Female

149 (93.1)
11 (6.9)

Age (year) 20~29
30~39
≥40

 18 (11.2)
127 (79.4)
15 (9.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77 (48.1)
 83 (51.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University

11 (6.9)
149 (93.1)

Religion Yes
No

 43 (26.9)
117 (73.1)

Workplace (city) U
B
D

129 (80.6)
 21 (13.1)
10 (6.3)

Career (year) ≤1
2~5
≥6

 19 (11.9)
106 (66.2)
 35 (21.9)

Position Fire fighter
Fire engineer
Fire lieutenant

102 (63.8)
 50 (31.2)
 8 (5.0)

License Level 1 EMT
Nurse
Level 2 EMT

 36 (22.5)
 77 (48.1)
 47 (29.4)

Average salary
(10,000 won)

≤299
300~349
350~449
≥400

 22 (13.8)
 90 (56.2)
 39 (24.4)
 9 (5.6)

EMT in ambulance Paramedics, driver
Paramedics, driver, social service agent
Two paramedics, driver

 70 (43.8)
 32 (20.0)
 58 (36.2)

Violence Verbal violence
Physical threat
Physical violence

1.4±0.91
1.1±0.86
0.5±0.55

0~4
0~5
0~4

Resilience Hardness
Persistence
Optimism
Support system
Spirituality

3.6±0.67
3.8±0.71
3.6±0.68
3.9±0.78
3.0±0.86

1~5
2~5
1~5
2~5
1~5

Burnout 2.4±0.65 1~4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나, 지지와 지속성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성은 가장 

낮았다. 소진의 평균 점수는 2.4점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근무 지역, 구급차 탑승인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의 일반적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 지역의 경우 ‘B 

시’의 폭력경험이 언어적 폭력(p<.001), 신체적 위협(p<.001), 

신체적 폭력(p<.001)의 면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구급차 탑승

인원 별 비교에서는 탑승인원이 많을수록 언어폭력(p<.001), 

신체적인 위협(p<.001), 신체적 폭력(p=.007)을 더 많이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 별 탄력성 차이는 종교, 직

급, 구급차탑승인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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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Violence Experience, Resilience, Burnout (N=160)

Variables

Violence experience Resilience

Verbal 
violence

Physical 
threat

Physical 
violence

Hardness Persistence Optimism
Support 
system

Spirituality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Burn-out .010 (.901) .079 (.322) .028 (.729) -.696 (＜.001) -.780 (＜.001) -.713 (＜.001) -.647 (＜.001) -.359 (＜.001)

진 사람이 무교인 사람보다 탄력성의 지속성(p=.017), 지지체

계(p=.008), 영성(p<.001) 영역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직급

에 따른 차이를 보면 소방교가 탄력성의 강인성(p=.039), 지속

성(p=.019), 낙관성(p=.001)의 영역에서 타 직급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학력, 직급, 탑승인원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학력

에서는 고졸이 대졸보다 소진의 정도가 더 높았다(p=.041). 직

급에서는 소방교에 비해 소방사가 유의하게 높았다(p=.009) 

(Table 2).

3. 대상자의 폭력경험, 탄력성 및 소진 간의 상관관계 

탄력성과 소진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탄력성의 하위영역

인 강인성(r=-.696, p<.001), 지속성/내구력(r=-.780, p<.001), 

낙관주의(r=-.713, p<.001), 지지(r=-.647, p<.001), 영성(r= 

-.359, p<.001)은 소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4.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하는 요인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

의 정규성, 다중공선성,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자기 상관을 나

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상

관이 있고,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상관이 있으며, 2에 가까울 

때는 인접한 오차항들이 독립성을 만족함을 의미하는데, 본 연

구자료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751로 0보다는 2쪽

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가 0.34~0.95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factor)도 1.06~2.65로, 기준인 10 이

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

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최솟값 0에서 최댓값 0.25로 1.0을 초과하는 값

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위와 응급차 탑승인원과 직위를 보정한 상태에서 소진에 

영향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탄력성의 하부영역인 지속성

(p<.001)과 낙관성(p=.003)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 

정도를 확인하고, 폭력경험과 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19구급대원의 직위와 

앰뷸런스에 탑승하는 EMT 대원의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119

구급대원의 소진에 관련된 요인은 탄력성이었다. 탄력성의 하

부 속성 중 지속성 및 낙관성이 높은 119구급대원은 소진 경험

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탄력성을 

밝힌 연구결과와 일관된다(Lee, 2016). 지속성은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중한 사고와 의

사결정과 관련되고, 낙관주의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관련된다(Connor & Davidson, 2003).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지속성을 가진 간호사는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보였으며(Jung, 2017),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높은 탄력성은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였다

(Kim, 2014). 이와 같이 높은 탄력성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Seo, 2016), 업무와 관련되어 소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긍정성은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대한 

만족도와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Ko, 

Park, & Lee, 2013), 교사의 낙관적 태도는 직무와 관련한 다양

한 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적 ․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교사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이러한 결과는 구급대원의 긍정적인 자세와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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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N=160)

Model* B β t   p

Position -0.05 -.04 -0.86 .393

EMT in Ambulance 0.04 .05 0.96 .338

Verbal violence -0.02 -.03 -0.41 .683

Physical threat -0.04 -.06 -0.71 .477

Physical violence 0.08 .07 1.04 .300

Hardness 1.00 .11 0.96 .340

Persistence -0.54 -.58 -5.67 ＜.001

Optimism -0.21 -.28 -3.05 .003

Support system -0.11 -.13 -1.71 .090

Spirituality 0.01 .01 0.23 .817

Adjusted R2=0.65, F=27.93, p＜.001

*Adjusted for position and EMT in ambulance.

에 대한 지속성이 소진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진의 경감을 위하여 탄력성의 하부속성 중 

지속성과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119 구

급대원의 업무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폭력경험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을 경험한 응급실 간호사의 연구(Sung, 

2008; Jung, 2008)와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였다. 폭력을 

경험한 의료진은 폭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폭력경

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폭력반응으로 정의하여 소진과의 관

련성을 탐구한 연구에서(Kim, Ha, Hwang, & Kang 2017), 폭

력경험에 의한 폭력반응이 유의하게 나타난 대상자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폭력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폭력반응이 소진에 영향을 미침

을 의미한다. 폭력경험과 폭력반응은 탄력성이라는 개인의 내

적 강점에 의해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되거나 소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서 폭력경험과 개인의 탄력성 요인이 모형에 동시에 투

입되었고, 탄력성은 소진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폭력경

험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폭력보다는 내면적인 탄력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진에 관련된 요인으로 탄

력성과 폭력경험이 함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이 소진

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폭력

경험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조절 혹은 매개 효과가 있

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119구급대원이 경험하는 폭력은 전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언어적 폭력은 1.4점, 신체적 위협은 1.1점, 신체적 폭력은 

0.5점으로 언어적 폭력를 가장 빈번하게 경험했다. 언어적 폭

력의 경우 ‘반말을 한다(1.7)’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위

협에서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1.8)’는 응답이 많았다. 신

체적 폭력의 경우 ‘나를 민다(1.1)’는 반응이 다른 문항들보다 

특히 더 높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Jang, 2015) 비교해 볼 때, 언어적 폭

력은 2.6점, 신체적 위협 2.4점, 신체적 폭력은 1.2점으로 나타

나, 일관되게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이 경험한 폭력에 관한 연

구에서도(Park & Choi, 2016), 대부분 구급처치 현장 활동 중

에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은 다른 폭력유형과 달리 법적인 제재가 어렵고 대부분 가해자

는 주취자로 법률적, 사회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 Kang, Kim, & Kwon, 2011).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자

존감 상실과 환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

래하여, 소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119구급대원의 탄력성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3.6

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탄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전담간호사(Lee, 

2016)의 연구에서 3.56점, 임상간호사(Park, 2014)의 연구에서 

3.59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탄력성의 하부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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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지지(3.9)와 지속성(3.8)의 반응이 특히 높았으며, 영

성(3.0)은 가장 낮았다. 이는 주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탄력성

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교적 해결책은 가

장 도움의 정도가 낮았다. 이는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와 일치되며, 지지체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Lee, 2016). 원활한 지지체계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부정적

인 경험이나 갈등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의 폭력경험과 소진

과 같은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제어

하거나 중화할 수 있는 탄력성 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119구급대원 소진은 10개 문항으로 측정된 소진의 평균은 

2.4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평균은 2.1~2.5점의 범위에 

있었다. 가장 반응이 높은 문항은 ‘나는 구급대원으로서의 일 

때문에 피곤하다(7번)’로 3.1점의 반응이었다. 그 외의 문항은 

모두 3.0점 미만이었으며, 특히 ‘나는 심리적 ․ 신체적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일에 있어 생산적이지 못하다

(2.1)’는 반응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응답자의 소진 스트레스

가 신체적인 장애로 작용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

로 평가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119구급대원

의 소진을 조사한 연구(Park & Choi, 2016)는 평균 2.4점으로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Jung, 2017)에서는 소

진 평균은 3.1점이었고, 응급실 간호사의 연구(Jung, 2008)에

서는 소진의 평균 점수가 3.1점으로 구급대원이 응급실 간호사 

보다 소진 정도가 낮았다. 이 차이는 두 직업군의 성별 분포, 업

무 환경, 업무 과정, 업무량, 업무의 복잡성 등 업무의 특성의 차

이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 탄력성, 소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근무 지역, 구급차 탑승인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외의 일반적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 

지역의경우 ‘B소재 시’의 폭력경험이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

협, 신체적 폭력의 면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따라서 다른 두 지

역에 비해 B시가 폭력 유발요소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결과 소진 정도를 증가시키는 특성들은 근무여건 

및 근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19구급대원의정기적

인 순환보직으로 근무여건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급차 탑승인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구급

차 탑승인원이 많을수록 환자나 보호자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

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며, 소방본부의 폭력예방 대책으로 3

인 이상 탑승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려는 이유와 일맥 상통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급’은 탄력성과 소진에서 유의하였다. 

‘직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소방교의 탄력성이 타 직급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강인성, 지속성, 낙관주의에

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방교에 이르기까지 형

성된 경험과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가지게 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진에 있어서 직급에서는 ‘소방

사’가 가장 높았고, ‘소방교’는 가장 낮았다. 

폭력경험, 소진, 탄력성의 서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소진-탄력성은 높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소진의 정도가 높을수록 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폭력경험과 소진에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Choi, 2016)에서 언어적 폭력을 제외한 신체

적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과 소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응급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Jung, 2008; Jung, 2013)의 연구결과와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 3곳의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폭력경험과 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탄력성의 하부영역인 지속성과 낙관주의가 소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

구대상자를 3개 도시 소재 소방서의 119 구급대원으로 제한하

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향후 전국 규모의 확

률표본 추출을 토대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는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모

두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폭력경험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 연구나, 탄력성

을 포함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포함한 

총체적 구조모형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폭력에 대처하고 소진을 예방하

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개인의 신중한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증진과 같은 지속성 향상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같은 낙관주의를 함양하는 데 기반을 둔 탄력

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검증

된 프로그램을 직장에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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